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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자카르타·팔렘방 아시안게

임에서 선수들의‘병역 특례’문제

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병역특례 

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

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

이 커지고 있다. 병

역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3일 병역 

특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

을 밝혔지만 국방부는“병역 의무 

형평성과 관련한 병무청의 원론적

인 입장”이라고 선을 긋는 등 논란

이 가중되고 있다. 

3일‘경향신문’에 다르면 기찬수 

병무청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

“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

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.”

며“체육·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

으로 재검토할 계획”이라고 밝혔

다. 입대자 감소로 전투경찰 등 전

환복무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병

역기준을 더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

다는 것이 병무청 입장이다.

다만 국방부는 체육·예술 분야 병

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“현재 

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. 제도 개선 

필요성에 대해 향후 병무청 등 관계

기관 의견을 수렴하겠다.”며 신중

한 입장을 보였다. 

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

상자,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, 

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

병무청 “병역특례 전면 재검토”추석 물가 비상 … 폭염 여파

올해 추석 성수품 가격이 

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것이

란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

나왔다.  

11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한

국농촌경제연구원(KREI)

은 이날 내놓은‘농정포커

스-2018년 추석 성수기 주

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

전망’을 통해 올여름 폭염 여

파로 농·축산물 생산성이 지

난해보다 악화돼 가격 급등

이 예상된다고 밝혔다. 

품목별로는 과일 가격이 출하량 감소 

여파로 크게 뛸 전망이다. 

사과(5kg)와 단감(10kg)이 지난해보다 

각각 33%, 112% 오른 3만5,000~3만

8,000원이 될 것으로 봤다. 배는 58% 급

등해 7.5kg 상자당 2만7,000∼3만원으로 

예측됐다. 

채소의 경우 무 가격이 출하량 감소로 

지난해보다 높은 20kg당 2만4,000원 내

외가 될 전망이다. 반면 배추는 고랭지배

추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낮

은 10kg당 1만2,000원에 거래될 것으로 

보인다. 

햅쌀은 조생종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

보다 25% 높은 4만8,000원, 밤은 생산

물 감소에 따른 재고물량 조기 소진으로 

5~9% 상승한 1㎏당 7,200~7,600원이 

될 것으로 전망됐다.  

축산물의 경우 한우와 계란 가격이 지난

해보다 오를 전망이다. 한우 1등급(지육 

1kg)의 평균 도매 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

소로 1만8,500∼1만9,500원, 계란(특란 

10개)의 평균 산지 가격은 1,350~1,450

원으로 예측된다. 

반면 돼지(탕박 1kg)는 도축 마릿수 증

가로 지난해(4,503원)보다 하락한 4,100~ 

4,400원이 될 전망이다. 

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“여름철 폭

염과 국지성 폭우로 농축산물 생산성이 

저하된 상황에서 올 추석은 지난해보다 

열흘 정도 빨라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

하곤 가격이 일제히 오를 것”이라고 말

했다. 

정부는 조기 출하 물량을 확대하는 등 

추석 성수기 전까지 수급을 안정시키겠

다는 방침이지만, 가격 강세는 불가피하

리라는 것이 시장 분위기다.

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 예술

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체육·예

술요원 병역특례자로 지정하고 있

다.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

외에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34개월

을 종사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병역

이 면제되는 것과 다름없다. 

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

제기돼 왔다. 특히 아시안게임 야구

대표 선수 중 일부가 경찰청과 상무 

야구단 입대를 포기하고 아시안게

임을 병역 특례의 기회로 악용했다

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

커지고 있다. 

현행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

도 쏟아지고 있다. 이날 사회관계망

서비스(SNS)에서는“손흥민, 오지

환은 되고 (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

한) 방탄소년단은 왜 안되냐”는 등 

병역특례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

가 잇따랐다. 반면“선수들이 한창 

몸값을 올리고 뛰어야 할 시기에 병

역 때문에 발목을 잡는 나라는 한

국밖에 없다.”는 의견도 나왔다. 

군 복무를 앞두고 있는 한 대학생

은“예·체능 계열만 특례 혜택을 주

는 것은 불평등”이라며“‘국위 선

양’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

분야에서도 그런 인재가 있는데 왜 

예·체능에서만 그런 혜택이 주어지

는지 의문”이라고 말했다. 

▲ 지난여름 폭염 여파로 올 추석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

 전망이 나왔다. 서울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과일 상점 모습


